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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V I T A T I O N

국내 벤처캐피탈(VC)의 해외 펀딩과 투자 활성화 방안
(제도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1. 귀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은 오는 6월 25일(목) ‘국내 벤처캐피탈(VC)의 해외 펀딩과 투자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2015 thebell Venture Capital Forum」을 개최합니다.

3. 최근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조합과 사모투자 전문회사 (PEF)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벤처캐피탈의 네트워크와 정보, 경험 등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6. 이에 아래와 같이 귀사 임직원을 초청하오니 부디 귀한 시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thebell Venture Capital Forum

국내 벤처캐피탈(VC)의 해외 펀딩과 투자 활성화 방안(제도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2015년 6월 25일(목) 10시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머니투데이 더벨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MTN)

자료집 및 중식 제공

무료

홈페이지(www.thebell.co.kr) > Venture Capital Forum 팝업창 클릭 > Introduction > 참가신청 

ⅴ 신청여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자동 등록)

ⅴ 120명 선착순 마감

귀사 임직원 참석

행사 개요

• 행사명 : 

• 주 제 : 

• 일 시 : 

• 장 소 : 

• 주최/주관 :

• 후 원 : 

• 참가혜택 :

•  참가비용 :

• 신청방법 :

협조요청사항

I N V I T A T I O N

4. 업계에서는 국내 VC의 해외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면 국내 벤처캐피탈의 해외기업 네트워크가 쌓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정보를 

    투자자로서 파악할 뿐 아니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국내 

    벤처펀드의 출자자로 유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5.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벤처캐피탈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의 기관투자가들이 국내 벤처 펀드의 유한책임사원 (LP)으로 참여하게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기획 취지

* 상기 일정 및 발표자/발표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주제 발표자

09:30~10:00 접수 및 Tea time

10:00~10:10 개회사
박종면  머니투데이 더벨 대표

10:10~10:30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10:30~10:50

해외 LP의 국내 출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우충희 인터베스트 대표

10:50~12:00

국내 VC의 해외 기업 투자 현황과 문제점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

12:00~13:00 중식

* 사회: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투자조합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최근 잇따라 설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해외진출플랫폼펀드가 매년 1000억 원 이상 만들어졌고 바이오와 병원, 문화콘텐츠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도 매년 새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외의 기관투자가들이 국내 벤처투자를 위해 출자를 하는 일은 지금까지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해외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도 부족하지만 그 보다 법과 제도, 관행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해외기업 투자 역시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 네트워크와 정보, 경험이 부족해 제대로 시장을 공략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벤처캐피탈업계에서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면 해외 네트워크와 정보가 

다양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 국내 벤처캐피탈과의 교류가 활발해져 국내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그 동안 해외기업에 투자한 국내 벤처캐피탈의 성공사례를 보면 국내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투자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벤처조합의 약정금액 중 

주목적투자(60%)를 제외한 약 20% 정도만 해외 직접투자가 가능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  머니투데이 더벨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벤처캐피탈이 해외 LP를 유치하고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국내 벤처펀드에 LP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무엇인지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I N V I T A T I O N

패널토론

서종군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장

성기홍 한국벤처투자 글로벌본부장

윤영목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실장

조승현 KDB산업은행 벤처투자실장


